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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2025. 01. 15. 수.)

□ 세종시당 : 044-868-2018

   (30100) 세종시 아름서1길 13-1 706호 

국민이 지켜낸 법치의 원칙으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대한민국의 헌정을 유린한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3일 만인 오늘,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눈 덮인 겨울 거리에서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내란 우두머리의 체포를 부르짖었던 국민의 
목소리가 마침내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체포영장 집행은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의 회복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두 차례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에도 
경호처의 물리적 저항을 동원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을 스스로 부정했습니
다. 더 나아가, 체포가 집행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론전을 활용해 자신을 방어하려는 행태는 법치주
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이 부여한 신뢰를 철저히 저버린 행동이었습니다. 이는 대통령으로서의 기본
적인 책무와 품위를 상실한 것은 물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거스른 부끄러운 
모습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굳게 믿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도 특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모든 권력은 오로지 헌법 위에서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
니다. 이제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통해 내란수괴 혐의
의 진실을 밝혀내고, 응당한 처벌을 통해 사법 정의의 준엄함을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 수호의 원칙을 굳건히 확립해야 하며, 법원은 내란수괴 
혐의에 대한 법적 책임을 국민 앞에 명백하게 밝힘으로써 사법적 정의를 구현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가치를 지키고 국민과 함께 무너진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
니다. 국민이 만들어낸 오늘의 역사적 사건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밝은 미래를 여는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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